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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거주지역의 같은 민족 인구비중과 같은 민족을 통한 구직활동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취업상태 국내 혼인이주여성의 직업의 임금수준과 고숙련직종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구한다. 이를 위해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로
부터 중국(한족･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출신 취업상태 혼인이주여성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전국 251개 시･군･구 지역의 각 민족 인구점유율을 계산하였다. 같은

민족을 통한 구직활동과 고숙련직종 취업여부에 대한 다층모형 로지스틱분석 및 월

평균 소득에 대한 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 이 연구는 거주지역의 같은 민족 인구비중이

증가할수록 혼인이주여성이 같은 민족을 통해 취업을 도모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아울러, 전반적으로는 같은 민족을 통해 취업을 도모한 경우 다른 경로보다

더 낮은 임금수준과 고숙련직종 취업 확률을 나타냈으나, 같은 민족의 인구비중이 일정

수준을 상회하며 민족커뮤니티가 형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지역의 거주자에 한해서는 

같은 민족을 통한 구직활동이 더 높은 임금수준의 직업을 매개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거주지역에 이주민들의 인구수가 충분히 축적되면, 이주민들 간에 형성된

사회적 연결망이 이들의 사회적응을 도울 수 있는 주요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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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들의 유입은 금세기 초반부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00년 3.5%에 불과했던 국내 전체 혼인건수 대비 

다문화혼인의 비중은 2005년에는 13.5%까지 증가하였으며, 현재에도 전체 혼인의 

9%에 육박하는 다문화혼인이 매년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다(통계청, 2014). 다문화혼

인으로 인한 국내 혼인이주여성 인구의 증가와 그 후세대들의 성장은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통합을 한국사회의 주요 사회･정책적 의제로 부상하게끔 하였다. 외국인 

유학생이나 근로자들과는 달리 이들은 상당수가 국내에서 정착하여 오랜 기간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혼인이주여성들이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도모함에 있어 경제활동참가 여부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이는 혼인이주여성들의 기초적인 생활여건의 충족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에서의 적응, 가족원 및 국민으로서의 정체감, 자아실현, 본국가족 후원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박미숙 등, 2014; 박미은 등, 2012). 

아울러, 근래 국내의 경제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경제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다문화

가족들은 국내가족들과 마찬가지로 두 부부가 모두 경제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승권 등, 2010, p.170).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혼인이주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는 많은 사회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현재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혼인이주여성이 본국에서 

취득한 교육, 근무경험과 같은 인적자본은 국내의 노동시장에서 많은 가치절하를 

당한다. 또, 이들은 이주사회의 차별, 배제와 같은 이주민으로서의 제약과 동시에 출산, 

가사노동과 같은 여성으로서의 경제활동 참가제약 요인을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박미은 

등, 2012; 이태정 등, 2013).

지금까지 진행된 많은 경험적인 연구들은 국내거주 혼인이주여성의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해 주었다(박재규, 2013; 이태정 등, 2013; 전은희, 2014; 

Kim et al., 2014). 이 연구들은 혼인이주여성이 국내에서 취업을 도모함에 있어 교육

수준, 한국어 능력과 같은 인적자본을 비롯하여 남편의 지지 및 미취학자녀여부와 같은 

가족특성, 지역모임참여와 같은 사회활동 요소까지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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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선행문헌들은 국내에서 경제활동에 참가중인 혼인이주여성 집단 내에서 

어떠한 요인에 의해 임금수준, 고용안정성, 숙련수준 등으로 대표되는 혼인이주여성의 

직업의 질적 차이가 결정되는지를 확인함에 있어서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혼인

이주여성의 직업의 숙련도 정도와 소득수준을 탐색한 양인숙과 김선혜(2011)의 연구

와 이태정 등(2014)의 연구 외에는 관련된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혼인이주여성이 많은 제약들을 극복하고 직업 활동에 참가하더라도, 이들의 실제적인 

기대와 욕구에 부합하는 직업을 취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부분 해명되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직업활동에 참가중인 많은 혼인

이주여성들은 낮은 숙련수준의 기피 직종이나 소득과 고용안정성이 낮은 직업에 종사

하고 있으며, 자신의 기대수준이나 자아실현과는 거리가 먼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만 알려져 있다(김승권 등, 2010, pp.4-9).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이 연구는 취업상태 혼인이주여성 집단 내에서 임금

수준과 직업의 숙련정도로 측정한 혼인이주여성의 직업의 질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탐구를 진행함에 있어 특별히 그간 국내의 

선행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거주지역의 같은 민족 인구비중과 한국사회 내에 거주

하는 같은 민족인을 통한 구직노력이 구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에 주목하고자 한다. 

거주지역의 특성과 구직경로의 영향력은 이주민 연구의 오래된 연구관심 영역에 해당

하며, 다양한 국가에서 해당 요인들에 따라 이주민들의 생활 및 적응 양상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관련 요소들이 국내 혼인이주여성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가 현재 거의 진행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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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문헌 검토 및 연구가설 도출

1. 국내 혼인이주여성의 취업 및 직업 현황

이주민들은 많은 경우 이주와 함께 이주국가의 노동시장에서 열세의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Nee & Sanders, 2001; Sanders & Nee, 1996). 앞서 언급한 대로 본국에서의 

취득한 인적자본이 이주국가에서는 가치절하 되며, 이주사회로부터 제도적인 배제나 

문화적인 차별을 경험하기도 한다. 국내의 혼인이주의 경우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경제

발전 수준이 낮은 국가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국내 혼인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2012년에 시행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는 혼인이주여성들이 국내 노동시장에서 처해있는 어려운 상황을 확인해 주고 있다

(전기택 등, 2013).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당시 국내 혼인이주여성의 53.0%가 경제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같은 기간 국내 기혼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인 52.2%과 유사한 수준으로, 혼인이주여성들은 경제활동참가에서는 

국내 기혼여성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통계청, 2012). 다만, 미취업상태 혼인이주

여성 중 84.1%가 향후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나타냈으며, 전체 혼인이주

여성 중 78.9%가 이주 전 본국에서 근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을 고려할 때 혼인

이주여성은 국내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여성이라는 측면에서 경제활동 참가에 제약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장서영 등, 2010).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혼인이주여성의 고용의 질적 특성은 국내여성과 큰 차이를 

보였다.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대부분의 혼인이주여성들은 저숙련, 저임금 그리고 고용

안정성이 낮은 직업에 집중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취업

상태 혼인이주여성 중 29.9%가 단순노무 직종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시･
일용직 근로자가 53.9%, 무급가족 종사자가 9.5%에 달했다. 임금수준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47.4%가 월 평균 100만원과 200만원 사이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으며, 대다수의 

혼인이주여성들은 200만원미만 수준의 월 평균 소득을 보고하였다. 아울러, 2012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유사한 인적자본 수준 사이에서도 국내 

여성과 혼인이주여성 간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자료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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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9세의 국내 여성 임금근로자들 중 62.6%가 정규직에 해당하였으며, 대졸이상은 

69.7%의 정규직 근무 비중을 나타낸 반면 동일한 연령구분에 속하는 임금근로 중인 

혼인이주여성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정규직에 해당하는 비중은 36.1%으로 나타났으며, 

대졸이상인 경우에도 44.5%만이 정규직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2). 

혼인이주여성의 취업활동에 대한 김승권 등(2010, pp.165-184)의 연구보고서와 장

서영 등(2010)의 연구는 혼인이주여성들이 출신민족과 보유한 인적자원에 따라 차별

화된 취업전략을 나타내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 혼인이주여성의 사례조사를 

통한 이들의 취업경험을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고 전문기술을 보유한 여성의 경우 

이를 활용하여 간호사, 초등학교 교사, 통역관, 외국어강사와 같은 전문분야에서 근무

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국내의 혼인이주여성 집단 중 가장 교육수준이 높으며 영어

구사가 비교적 자유로운 필리핀 여성의 경우, 이러한 인적자본을 활용하여 보육기관의 

일반 교사나 영어교사로 근무 할 수 있었다. 일부 조선족 및 베트남 출신 고학력 여성

들도 학교교사, 간호사 혹은 일반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무･전문 직종은 비록 많은 경우 비정규직에 해당하며 임금도 유사한 직업군의 국내 

여성보다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고숙련 직종으로 분류된다는 측면에서 혼인이주여

성들 사이에서 좋은 일자리로 여겨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경희, 허영숙, 

2014).

반면, 보유한 인적자본수준이 높지 않은 일반적인 혼인이주여성이 주로 진입하는 

일자리는 가사서비스, 아이돌보미와 같은 가정서비스 일자리이거나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 제조업 혹은 식당도우미와 같은 서비스업종이였다. 이러한 직업은 

주로 같은 민족의 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본 수준이 낮은 

혼인이주여성이 해당 직종에 집중되는 이유는 학력과 상관없이 취업이 상대적으로 

쉬우며, 특별한 훈련이 없이도 임시적으로 일하는 것이 가능한 해당 직종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승권 등, 2010, p.172).

2. 이주민의 사회자본과 민족성

사회자본(social capital)은 개인이 직접 소유하거나 개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경제적 

및 인적 자본과는 달리 특정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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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망 속에 배태(embedded)되어 있는 속성을 갖는다(Granovetter, 1985; Portes, 

1998). 그간 사회자본은 이주민들이 이주사회에서의 정착과 적응을 도모하는데 활용되는 

주요자원으로 간주되어왔다. 특히, 이주민들은 새로운 사회에서의 정착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이주를 감행한 동족 이주민 사이에 형성된 네트워크나 사회자본을 

활용하는 강한 동기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assey & Espinosa, 1997). 

이러한 일환에서 이주민들이 구직과정에서 어떤 자원과 경로를 통해 새로운 사회

에서 구직을 도모하는지는 그간 관련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Sanders & 

Nee, 1996; Elliot & Sims, 2001; Aguilera & Massey, 2003; Klinthäll & Urban, 

2014; 박형기 등, 2014). 국내의 혼인이주여성과 같이 공식적인 노동시장에 진입에 

상대적으로 많은 제약을 경험하는 경우는 인적관계를 통한 구직의 중요성이 더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주민들의 정착과정에서 인적관계 및 사회자본이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함에 있어 

일부 학자들은 민족자원(ethnic resource) 혹은 민족사회자본(ethnic social capital)

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주민들의 민족성 자체가 사회적 자본을 형성시키는 강한 결속요인

으로 작용 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Levanon, 2011; Light & Gold, 2000). 이 개념은 

민족성이라는 강한 결속요소를 중심으로 같은 민족의 가족, 친족, 친구 및 지인들이 서로 

내집단에 대해서는 강한 호혜 및 연대를, 외집단에 대해서는 폐쇄성과 배타성을 나타내는 

관계로 연결되어 이 관계망이 이주사회에서의 정착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을 

바탕으로 구성된 것이다.

국내 혼인이주여성에게 이주민 및 같은 민족인들 간의 강한 결속망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구직과정을 도울 수 있다. 우선, 한국사회에서 먼저 직업을 구한 같은 민족 

출신이 동족인들을 해당 직업에 추천하거나,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정보와 접근성을 높여

줄 수 있다. 아울러, 육아와 관련해서 도움을 제공하는 경우와 같이 같은 민족 간의 연대가 

정서 및 사회적 적응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구직 및 노동활동을 간접적으로 돕는 경우도 

가능할 것이다.

미국의 Aguilera와 Massey(2003)의 연구에서 멕시코 출신 이민자들이 친구나 친인

척과 같은 가까운 인적관계망을 통해 구직을 도모하는 경향은 상대적으로 주류 노동시장

에로의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 미등록 이민자들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구직경로는 공식적인 노동 시장에서 근무할 확률을 증진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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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으로 더 높은 소득을 올리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박형기 등(2014)의 연구는 국내에서 자국인 친구수가 많은 근로자일수록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같은 민족 간의 결속이 반드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Portes, 1998). 일찍이, Granovetter(1973)는 구직과정에서의 인적관계의 

중요성을 부각하면서, 내부관계의 강도가 낮은 약한 연결망(weak ties)이 강한 연결망

(strong ties)보다 새로운 정보를 얻고 직업을 취득하는데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

한바 있다. 이와 유사한 결과로 Lin과 Dumin(1986)의 연구도 취업자의 직업적 위계의 

따라 연결망의 효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음을 보이면서 지인(acquaintance)으로 대표

되는 약한 수준의 연결망은 가족 및 친족 연결망보다 높은 직업군에 접근할 확률을 더 

증진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같은 민족인들 간의 결속이 이주민들에게 오히려 부정적으로 기능하는 원인으로는 

민족성을 중심으로 하는 내부의 강한 결속이 오히려 과도한 통제로 작용하며 외부의 

사람들에 대한 배타성으로 나타나서 이주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유도할 수 있다. 아울러, 

이주민들이 민족적 관계망 내에만 머무를 경우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상위 직업군과 

관련된 고급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민족 집단 내부관계에만 안주하여 

장기적으로 자신들이 높은 직업군에 진입하는데 필요한 인적자본을 발전시키는데 

소홀해 질 가능성도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제기되어왔다(Esser, 2004; Sanders, 

Nee & Sernau, 1994, 2002).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결국 구직과정에서 같은 민족 사이에 형성된 관계망의 

효용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은 해당 인적관계 내부의 결속력뿐만 아니라 내부의 사람들이 

보유한 자원의 총량과 이 자원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진입하고자 하는 직업군의 특성으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회자본의 효과가 사회관계망 내부의 특성과 크기에 의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Bourdieu, 1986). 또, Lin과 Dumin(1986)이 보인 것처럼 

구직자들이 진입하고자 하는 직업군에 따라서도 각 관계망이 특정 직업을 매칭(matching)

할 수 있는 능력이 달리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혼인이주여성의 구직과정에서 같은 민족을 통한 

구직노력의 성과를 예상해 볼 때, 국내 혼인이주여성의 같은 민족을 경로로 하는 구직활

동은 다른 경로보다 비선호적 특성의 직업을 매개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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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들의 본격적인 유입과 정착이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현재 국내의 상황에서 대부

분의 혼인이주여성과 이주근로자들은 노동시장의 낮은 직업군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개별 혼인이주여성이 처한 상황과 맥락에 따라 그 효과가 달리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

지만, 전반적으로 같은 민족 구직경로는 국내에서 혼인이주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직업군에 접근하는데 교량적인 기능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3. 거주지역의 민족구성과 이주민의 삶

거주지역은 개인이 삶을 영위하는 최소한의 지리적인 기반인 동시에 다양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인격적, 사회적 토대라고 할 수 있다. 주변효과(neighborhood effect)는 

거주지역의 일련의 특성들이 거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Galster, 2012). 국내에서 발표된 최근 연구들은 거주지역의 민족구성 특성에 의해 

혼인이주여성의 삶에 유의미한 주변효과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김두섭

(2014)의 연구는 거주지역의 같은 민족의 인구비중이 증가할수록 혼인이주여성들이 

강한 자문화정체성을 고수하며 모국인 중심의 사회적 관계를 맺는 반면 이주사회로

부터는 고립되는 양상으로 사회적응을 도모할 확률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보여

주었다. 다른 연구들도 거주지역의 민족구성 특성에 따라 혼인이주여성의 출산행태, 

차별경험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김두섭, 송유진, 2013; 

김한성, 이유신, 2014).

주변효과가 발현되는 기제를 설명하는데 가장 빈번하게 상정되는 요소는 사회적 네트

워크 및 자본의 형성을 통해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Sampson et al., 2002). Vervoort 

등(2010)은 거주지역에 이주민의 인구비중이 증가할수록 이들 간의 교류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또, 스웨덴의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거주지역의 같은 

민족 인구비중이 높아질수록 인적관계를 통한 구직경향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여준바 

있다(Klinthäll & Urban, 2014). 이를 바탕으로 이주민들 간의 교류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이 관계망의 규모의 증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원을 보유한 사람들이 연결되므로 질적 

측면의 도약이 발생할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거주지역의 같은 민족 인구비중

이 증가할수록 이주민들이 구직과정에서 같은 민족인을 활용할 개연성이 높아짐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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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직활동의 성과가 더욱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주민들에게 거주지역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또 다른 주요 논의는 민족커뮤니티

(ethnic community)에 관한 것이다. 우리보다 긴 이주역사를 가지고 있는 서구사회의 

경우, 이주민 연구에서 민족밀집지역(ethnic enclave)은 그간 많은 학자들의 논의가 

이루어진 중심적인 연구 주제 중 하나이다. 이주민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지역이 특히 

이주민들의 경제적 정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서구에서는 그간 많은 논의들이 진행

되어 왔다(관련내용은 Portes & Shafer, 2007 참고).

Portes(1981, pp.290-291)는 민족밀집지역의 주요특성으로 이주민들이 집중적으로 

생활하는 지역 내에 이주민 기업가들이 있으며 이들이 동족인들을 고용하여 해당 지역이 

주류 경제와는 별개의 동족이주민을 위한 내부노동시장으로 기능하는 것을 꼽는다. 이러한 

내부시장에서는 같은 민족인들 사이의 호혜적 관계를 통해 모국에서 취득한 인적자본은 

물론 모국어 능력, 모국 문화양식을 경제활동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할 기회가 증가한다. 

따라서 포르테스를 위시한 관련학자들은 대부분 민족밀집거주지역이 이주민들의 

경제적 정착과 상향이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해 왔다(Xie & Gough, 

2011).

그러나 일부의 학자들은 이러한 관점을 비판해 왔다(Sanders & Nee, 1987; Light 

& Gold, 2000). 대표적으로 Sanders와 Nee(1987)는 같은 민족인들을 고용하는 

사업주들은 이러한 지역특성의 수혜를 입게 되지만, 피고용인들의 경우 오히려 비선호

적인 근로조건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결과를 제공하였다. 

이후 서구에서 수행된 다양한 경험적인 연구들은 대체로 민족밀집지역의 부정적인 

효과를 지지하고 있지만, 일부연구는 특정민족과 조건에 따라 이러한 효과가 달리 나타

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Zhou & Logan, 1989; Logan, Alba & Stults, 2003; 

Chiswick, Lee & Miller, 2005; Xie & Gough, 2011).

현재 국내의 일부 대도시 주변지역에서는 민족커뮤니티 및 초기형태의 민족밀집지역이 

형성되고 있다. 일례로, 국내에 거주하는 최대 외국인 집단인 중국 조선족의 경우 이들의 

해당지역 인구점유율이 10%를 상회하는 시･군･구 단위 지역이 있다. 이를 좀 더 소단위의 

행정구역으로 구분해볼 경우, 해당 민족의 인구가 전체 지역 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30%에 이르는 동･읍･면 지역이 있다(행정자치부, 2014).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미등록 체류자들의 수를 고려한다면, 이 수치는 실제로는 더 높은 수준일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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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국내 이주민이 밀집 거주하는 이러한 지역에서는 이미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의 민족

커뮤니티가 형성되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커뮤니티 내에는 같은 민족인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다양한 음식점, 식품점은 물론이고 노래방, 술집, 화물취급소 등이 

운영 중인 상권이 형성되어있다. 그 규모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중국 조선족 

밀집거주지역으로 알려진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이나 영등포구 대림2동의 경우 해당 행정

구역 내에만 150~300개의 민족 상점 및 점포들이, 70개 이상의 직업소개소가 운영되는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이다(김현선, 2010; 박세훈, 이영아, 2010; 박세훈 등, 2010; 

이석준, 김경민, 2014). 아울러, 이 지역 내에는 같은 민족 간의 상호 관계망을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사적모임 및 외국인주민센터, 종교시설 등이 운영되며 동족 이주민들 

사이의 네트워크는 서로 간 사업자금을 위한 금전거래가 이루어지는 등의 경제적인 

목적의 관계양상으로까지 발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석준, 김경민, 2014).

이와 같은 사실들을 고려할 때 민족커뮤니티 거주여부가 국내 혼인이주여성의 경제활

동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이석준과 

김경민(2014)의 연구는 서구의 민족밀집지역과 유사한 작용방식으로 민족커뮤니티 

내에서 혼인이주여성이 동족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영세자영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이러한 영세 자영업은 주로 동족인의 소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혼인이주여성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해당

지역 내에서 운영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인적자본수준에 비해 주류 노동시장에

서보다 더 선호되는 근무조건을 제공 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많은 동족 

이주민 집단은 강한 호혜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모국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본국

에서 획득한 인적자본이 이주사회의 주류 노동시장에서 보다 더 인정받을 수 있기 있기 

때문이다(Portes & Shafer, 2007). 또, 거주지역의 같은 민족인구가 일정수준을 상회

하는 지역의 자체적 커뮤니티는 동족 이주민들 간의 거대한 관계망 형성을 용이하게 

하여 혼인이주여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직업을 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정보와 

지원이 확대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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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가설

지금까지의 문헌검토를 종합하여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먼저 

앞서 언급한 대로 거주지역의 같은 민족인구비중이 증가하면 이들 간의 사회적 접촉과 

교류가 활성화되며 국내 혼인이주여성이 같은 민족을 통해 구직을 도모할 확률이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또, 혼인이주여성 및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노동시장에서의 낮은 

지위를 고려하여 동족 간 인적관계를 통해 매개된 직업이 다른 경로를 통한 직업보다 

더 비선호적인 특성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였다. 마지막으로, 같은 민족 인구비중이 

일정수준을 상회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이주민들 간의 교류와 정보교환이 활성화되므로 

이러한 지역에서는 같은 민족을 통한 구직활동이 더 높은 임금과, 숙련도수준의 직업을 

구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연구가설 1: 거주지역의 같은 민족 인구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혼인이주여성이 같은 

민족을 통해 취업을 도모했을 확률이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2: 같은 민족을 통해 매개된 직업은 상대적으로 저임금 및 저숙련 노동에 

해당하는 직업일 확률이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3: 거주지역의 같은 민족 인구비중이 일정수준을 상회하며 높게 나타나는 

지역에서는 같은 민족을 통한 구직활동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과 숙련

수준의 직업을 매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분석 자료와 주요 변수의 구성 

이 연구는 『2009년 전국 다문가족실태조사』(보건복지부 등, 2010)로부터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1). 연구대상은 조사당시 경제활동에 참가중인 만18세~59세의 중국(한족 및 

1)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3년을 주기로 국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실행되는 전국단위 조사로, 
현재까지 각각 2009년도와 2012년도에 총 두 번의 조사가 실시되었다. 따라서 2012년 조사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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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출신의 혼인이주여성 15,857명이다. 아울러, 연구대상의 거주지

역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200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행정자치부, 2009)과 

다문화 시･군･구 통계 Data Sheet(SSK다문화사업단, 2012)를 토대로 전국 251개 

시･군･구 지역의 민족구성과 인구밀도를 계산하여 분석 자료에 통합하였다. 거주지역의 

인구밀도는 각 지역의 도시화수준에 대한 대응치로 포함되었다(Stark et al., 2007). 

거주지역의 민족구성 특성과 구직경로 외에도 관련된 선행문헌에서 활용된 개인, 가족, 

사회활동, 거주지역 특성이 통제 및 배경변수로 구성되었으며 이 연구의 모든 분석은 

STATA 13.1을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주요 변수들의 작성방법과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가. 종속변수

월 평균 소득: 8개의 구간으로 월 평균 소득을 묻는 문항을 활용하여, 응답 구간의 

중간값을 부여하여 구성하였다. 회귀분석에서는 이 값을 로그변환하여 사

용하였다.

고숙련직종 종사여부: 조사당시 혼인이주여성의 직업직종을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사무직, 전문가 및 관련직, 임직원 및 관리직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1, 그 

외의 응답은 0의 값을 부여하여 이분변수를 구성하였다. 

나. 중간변수

같은민족 구직경로: 조사당시 직업의 구직경로를 묻는 문항을 통해 ‘모국인 친구나 

아는 사람 소개’라고 응답한 경우 1, 그 밖의 응답은 0을 부여하여 이분

변수를 구성하였다2)

활용 가능한 가장 최신의 자료에 해당하지만 2009년 자료에서는 응답자들의 거주지역에 대한 정보가 
시･군･구 단위까지 파악이 가능한 반면 2012년 자료에는 해당 정보가 시･도 단위까지 제공되어 거주
지역의 주변효과를 탐색하고자하는 이 연구의 목적에는 2009년 자료가 더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2) 해당 응답은 모국 출신의 본인의 가족을 통해 구직을 도모한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 본인의 가족을 
통한 구직활동은 별도의 응답 문항으로 구분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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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배경 및 통제변수

교육수준: 무학 0, 초등학교 6, 중학교 9, 고등학교 12, 대학교 16, 대학원 18의 값을 

부여하여 교육연수로 환산하였다. 결측값의 경우 각 해당 민족의 평균값을 

부여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 5점 척도로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역진 

코딩하여 높은 값이 더 좋은 건강상태를 반영하도록 구성하였다.

한국어 능력: 5점 척도로 한국어 듣기, 쓰기, 말하기 능력을 묻는 문항을 활용하여 

세 문항의 평균값을 부여하였다. 세 문항 중 한 문항에서라도 결측값이 있

는 경우 나머지 문항들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본국 근로경험여부: 이주 전 본국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1, 아닌 경우 0의 갑을 부여하였다. 결측값의 경우 전체 평균값으로 대체하

였다. 

본국 고숙련직종 종사여부: 이주 전 본국에서 사무직, 전문가 및 관련직, 임직원 및 

관리직에 종사하였다고 응답한 경우 1, 아닌 경우 0의 값을 부여하였다. 

미취학 자녀수: 조사 당시 혼인이주여성과 배우자 사이의 자녀 중 미취학 상태라고 

응답한 자녀의 수를 합산하였다.

국내거주 친족 가족 수: 조사당시 3개월 이상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친아버지, 친어

머니, 여자형제, 남자형제가 있는지를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각 항목에 

대하여 있다고 응답하였을 경우 1의 값을 부여하였고 최종적으로 총 4항목

의 값을 합산하여 변수를 구성하였다. 

한국인과의 사회활동 규모: 1) 개인이나 가정의 어려운 일 논의 2) 여가나 취미생활 

3) 결혼식‧장례식‧생일잔치 등 참석의 세 가지 활동에 대해 각각 함께하는 

한국인이 있는지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각 활동에 대하여 있다고 응답하

였을 경우 1의 값을 부여하여 최종적으로는 총 세 항목의 값을 합산하여 

변수를 구성하였다. 

같은 민족인과의 사회활동 규모: 위와 동일한 문항을 활용하여 해당 활동에 대해 함께

하는 모국인이 있으면 1의 값을 부여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세 항목의 값을 

합산하여 변수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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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인구밀도: 거주하는 시･군･구 지역의 총 인구를 총 면적으로 나눈 값을 사용

하였다. 회귀분석에서는 이 값을 로그변환하여 사용하였다.

거주지역 같은 민족 인구비중: 거주하는 시･군･구 지역에서 한국 국적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응답자와 같은 민족(중국 한족 및 조선족, 베트남인 및 필리핀인)

이 전체 인구에 대해 차지하는 점유율을 계산하였다. 회귀분석에서는 이 

값을 구간을 나누어 각 구간마다 해당하는 가변수(dummy variable)를 구

성하여 활용하였다.

2. 분석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표 1. 분석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N=15,857)

취업상태 중국(조선족･한족)･베트남･필리핀 출신 혼인이주여성

평균 표준편차 비중 

조선족(중국) 아내 - - 58.1%
한족(중국) 아내 - - 16.3%
베트남인 아내 - - 14.8%
필리핀인 아내 - - 10.9%
연령 35.7 9.3 -
교육년수(년) 11.5 3.0 -
주관적 건강상태 3.5 0.9 -
국내 거주기간(년) 6.5 4.1 -
한국어 능력 3.6 1.1 -
한국 국적취득여부 - - 49.7%
본국 근로경험여부 - - 80.1%
본국 고숙련직종 종사여부 - - 17.7%
남편과 동거여부 - - 85.9%
남편 취업여부 - - 87.8%
미취학 자녀수(명) 0.4 0.6 -
국내거주 친정가족 수(명) 0.6 0.8 -
한국인과의 사회활동 규모 1.7 1.2 -
같은 민족인과의 사회활동 규모 1.1 1.1 -
서울 / 광역시 거주여부 - - 42.2%
거주지 인구밀도(명/km2) 6,941.3 7,613.4 -
거주지 같은 민족 인구비중(%) 0.9 1.4 -
같은 민족 구직경로 - - 17.4%
월평균 소득(만원)1) 105.4 70.6 -
고숙련직종 종사여부 14.4%

주: 1) 월 평균 소득은 각 응답된 소득구간의 중간값을 부여하여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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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에 포함된 혼인이주여성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이 연구의 전체 연구대상 중 조선족(중국) 아내가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족(중국) 아내와 베트남인 아내는 유사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필리핀 아내가 

전체 분석대상의 10.9%를 차지하여 분석대상 중 가장 소수민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의 평균 연령은 35.7세로 나타났다. 국내 혼인이주여성은 출신 민족별로 

많은 평균 나이의 편차를 보이는데, 이 평균값은 분석대상에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은 

조선족(중국) 아내의 비중이 높은 사실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혼인이주여성의 

평균적인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과 유사한 수준인 11.5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5점 척도에서 평균적으로 3.5점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국내 거주기간의 평균값은 6.5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어 말하기, 듣기, 쓰기 능력을 

종합하여 스스로 평가한 한국어 능력은 5점 척도에서 평균 3.6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구대상의 절반에 가까운 49.7% 여성이 조사당시 이미 한국국적을 취득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근무경험을 살펴볼 경우 분석대상 혼인이주여성의 85.9%가 본국에서 취업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분석대상 중 17.7%는 본국에서 사무직, 전문직 

및 관리직 등의 고숙련 직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가구특성으로는 

혼인이주여성의 남편의 87.8%는 조사 당시 취업상태에 있었으며, 조사대상의 14.1%는 

남편과 별거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과표에는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별거의 가장 

지배적인 사유는 이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혼인이주여성은 평균 0.6명의 만 

7세 미만의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태였다. 또, 조사당시 평균 0.6명의 친부모, 

친형제 등의 친정 가족이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활동의 경우 혼인이주여성은 같은 민족과의 사회활동보다 한국인과의 사회활동을 

더 활발히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민족인과 함께하는 사회활동은 평균 1.1개였으며 

한국인과는 평균 1.7개의 사회활동을 함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혼인이주여성들의 거주지역특성을 살펴보면 분석대상 중 42.2%는 서울 및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었다. 또, 시･군･구 지역에 따라 인구밀도와 민족구성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표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거주지역의 평균적인 인구밀도는 

km2당 평균 20명에서부터 3만 명에 육박하는 큰 지역 간 편차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거주지역의 같은 민족 인구의 평균적인 비중은 0.9%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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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이 값이 9.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거주지역의 민족구성도 지역 간 많은 

편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가 관심을 갖는 직업관련 특성으로는 취업상태 여성들 중 17.4%는 국내에 

거주하는 같은 민족 출신 친구나 지인을 통해 조사당시 종사하고 있던 직업을 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구대상 혼인이주여성들은 평균적으로 월 105.4만원의 소득을 나타났

으며 이들 중 14.4%는 고숙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다.

3. 분석방법

이 연구는 다층모형분석(multi-level analysis) 방법을 활용한다. 분석 내 관측값들의 

측정수준이 구분되는 경우 다층모형 분석은 일반적인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d, OLS) 방식에 비하여 이론적으로 더 적합하고 정교한 분석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관측치가 특정한 상위 범주에 군집되어 있는 경우, 다층모형은 OLS 방법에 

비해 회귀분석의 기본가정들이 위배되는 것과 상위수준 변수의 표준오차가 과소 추정되어 

결과적으로 상위수준 변수의 회귀계수의 유의수준이 실제보다 과대추정 되는 문제를 

보완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Raudenbush & Bryk, 2002).

이 연구의 다층모형분석은 세 가지 순차적인 분석과정을 통해 진행된다. 먼저 아무런 

설명변수가 투입되지 않은 완전무조건모형(fully unconditional model)을 통해 종속

변수에 대해 2차 수준(지역수준)간 유의미한 편차가 있는지 여부와 2차수준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집단 내 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ICC)값을 확인하게 된다. 이후 

1차 수준(개인수준)의 설명변수들이 투입된 무조건모형(unconditional model)을 통해 

1차수준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지역수준의 편차의 유의미성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한다. 이 단계까지의 결과는 이 연구에서 <기초모형>의 결과로 제시될 것이다. 마지

막으로, 1차 및 2차수준의 설명변수들이 모두 투입된 조건부모형(conditional model)이 

진행된다. 이 단계의 결과는 <연구모형>으로 분석결과가 결과표의 형태로 제시될 

것이다.3)

3) 다층모형 분석은 일반 로지스틱분석보다 이론적, 방법론적으로 더 정교한 방법으로 인식되지만, 실제 
분석상황에서는 두 모형의 결과가 크게 상이하지 않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김두섭, 강남준, 
2000, pp.424-425). 연구자는 이 연구의 분석들을 일반 OLS 방식으로도 진행해본 결과 다층모형 
결과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 연구가 관심을 갖는 거주지역의 변수들의 경우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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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1. 혼인이주여성의 같은 민족 구직경로에 대한 다층모형 로지스틱분석

가. 기초모형

<기초모형>의 분석결과 완전무조건모형과 무조건모형에서 2차수준의 분산은 각각 

0.048(표준오차 0.016), 0.067(표준오차 0.019)로 나타났으며 이는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시･군･구 지역 간 같은 민족 구직경로

에 해당될 승산비(odds-ratio)의 유의미한 편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층모형 

로지스틱분석의 경우 Snijders와 Bosker(2011)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 1차 수준 분산을 

π2/3으로 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ICC 값은(1차수준 분산)/(2차수준 분산 + π2/3)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된 각 분석의 ICC 값은 각각 1.43%, 2.01%를 나타냈다. 

이는 혼인이주여성의 같은 민족을 통한 구직행위의 약 1-2% 정도가 시･군･구 수준 지역

특성에 의해 설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연구모형 

먼저 <표 2> 에 제시된 결과 중 혼인이주여성의 사회활동 관련 변수가 투입되지 않은 

<연구모형 1>의 결과를 살펴보면 조선족(중국) 아내에 비해 한족(중국) 아내, 베트남인 

아내, 필리핀인 아내 모두 같은 민족 구직경로를 활용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베트남 아내와 필리핀 아내 사이에서 강하게 나타

났다. 베트남 아내와 필리핀 아내의 경우 해당 승산비가 각각 3.27과 3.93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베트남 아내와 필리핀 아내는 다른 조건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조선족

(중국) 아내에 비해 같은 민족을 통해 구직을 도모할 개연성이 각각 3.27배와 3.93배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려 그 효과가 OLS 분석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시되는 
다층모형 분석의 결과는 OLS 방식에 비해 더 보수적인 검증방식의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비록 
그 정도가 크지는 않다고 판단되지만 자료의 내생성으로 인해 회귀분석의 기초가정이 위배되는 상황
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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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특성으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같은 민족 구직경로를 활용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수준과 한국어 능력과 같은 인적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같은 

민족 보다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취업을 도모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문화적응수준이 높아질수록 같은 민족을 통한 구직활동 경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거주기간, 한국국적 취득여부는 모두 같은 민족 구직경로와 부(-)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

가족특성의 경우 남편과의 동거여부는 혼인이주여성의 같은 민족을 통한 구직활동을 

크게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에 거주하는 친정 가족 수 역시 

같은 민족 이외의 경로를 통한 구직확률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과 함께 동거하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의 수가 증가할수록 이들을 매개로 하는 

사회활동 및 구직활동이 가능해지므로 발생하는 결과로 판단된다. 

거주지역 특성을 살펴보면 거주지역의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같은 민족을 통해 

구직을 도모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가 관심을 갖는 거지주역 민족구성 

특성의 경우 같은 민족인구비중이 5%를 상회하는 일부 지역에서만 유의미한 주변효과

가 발생하였다. 거주지역의 같은 민족 인구비중이 1% 미만인 지역에 비하여 같은 민족 

인구비중이 5%이하인 지역들에서는 구직경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같은 민족 인구비중이 5%이상인 지역에서는 같은 민족을 통해 구직을 

도모할 승산비가 약 49%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였다(p=0.027). 이는 거주지역의 같은 민족인구비중이 높아질수록 구직과정에서 

같은 민족을 활용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연구가설 1>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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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취업상태 혼인이주여성의 같은 민족 구직경로 대한 다층모형 로지스틱분석 결과

주: 1) †:p < 0.10, *:p < 0.05, **p < 0.01.
   2) 출신민족변수의 준거변수는 조선족(중국) 아내이며 거주지역 같은 민족 인구비중의 준거변수는 

거주지 같은 민족 인구비중 0~1%이다.

이 연구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거주지역의 주변효과가 주로 인적네트워크 및 사회

자본을 통해서 발현되기 때문에 혼인이주여성의 사회활동 관련 변수가 거주지역의 

같은 민족 인구비중과 같은 민족을 통한 구직활동의 관계를 일정부분 매개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즉, 사회활동 변수들을 통제할 경우 거주지역의 민족구성의 한계효과

취업상태 혼인이주여성의 같은 민족 구직경로

<연구모형 1> <연구모형 2>

Coef.(S. E.) Odds-Ratio Coef.(S. E.) Odds-Ratio

상수 -1.52** (0.27) -1.86** (0.27)
Level 1(개인수준)
  한족(중국) 아내 0.36** (0.08) 1.43 0.32** (0.08) 1.37
  베트남인 아내 1.18** (0.09) 3.27 1.07** (0.09) 2.91
  필리핀인 아내 1.37** (0.09) 3.93 1.19** (0.09) 3.30
  연령 0.01† (0.00) 1.01 0.01** (0.00) 1.01
  교육년수(년) -0.02** (0.01) 0.98 -0.03** (0.01) 0.97
  주관적 건강상태 -0.03 (0.02) 0.97 -0.00 (0.03) 1.00
  국내 거주기간(년) -0.02* (0.01) 0.98 -0.01† (0.01) 0.99
  한국어 능력 -0.10** (0.03) 0.90 -0.10** (0.03) 0.90
  한국 국적취득여부 -0.20** (0.06) 0.82 -0.18** (0.06) 0.83
  본국 근로경험여부 0.02 (0.06) 1.04 0.02 (0.06) 1.02
  본국 고숙련직종 종사여부 0.00 (0.07) 1.00 -0.01 (0.07) 0.98
  남편과 동거여부 -0.40** (0.06) 0.67 -0.29** (0.06) 0.75
  남편 취업여부 -0.11 (0.07) 0.90 -0.10 (0.07) 0.90
  미취학 자녀수(명) -0.04 (0.04) 0.96 -0.05 (0.04) 0.95
  국내거주 친정가족 수(명) -0.09** (0.03) 0.91 -0.11** (0.03) 0.90
  한국인과의 사회활동 규모 -0.08** (0.02) 0.93
  같은 민족인과의 사회활동 규모 0.22** (0.02) 1.25
Level 2(지역수준)
  서울 / 광역시 거주여부 -0.03 (0.09) 0.97 -0.04 (0.09) 0.96
  거주지 인구밀도(명/km2) 0.09** (0.02) 1.09 0.09** (0.02) 1.09
  거주지 같은 민족 인구비중 1~3% -0.01 (0.09) 1.01 -0.05 (0.09) 0.95
  거주지 같은 민족 인구비중 3~5% -0.04 (0.15) 1.04 -0.01 (0.15) 0.99
  거주지 같은 민족 인구비중 5% 이상 0.40* (0.18) 1.49 0.33† (0.18) 1.39
Level 2 분산 0.05**(0.02) 0.05**(0.02)
X2 799.43** 933.20**

사례수 15,857



취업상태 혼인이주여성의 소득 및 고숙련직종 종사여부의 결정요인: 

거주지역의 민족구성 특성과 구직경로를 중심으로

405

(marginal effect)가 아닌 해당 변수의 조건부효과(conditional effect)를 나타낼 

것으로 생각하여, 사회활동 관련 변수를 투입한 별도의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모형 2>의 

결과는 한국인 및 같은 민족인과의 사회활동의 규모를 나타내는 두 변수가 투입된 

결과를 나타낸다. 

혼인이주여성의 사회활동 변수를 투입하자 인구비중 5% 이상에서의 같은 민족 구직

경로에 대한 승산비와 유의수준이 모두 감소하였다(승산비 1.49→1.39, 유의수준 

0.027→0.066). 이는 그 정도가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회활동 특성이 거주지역의 

인구 비중이 5%이상인 지역이 같은 민족을 통해 구직을 도모하는 확률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일정부분을 매개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거주지역의 같은 민족인구가 증가할수록 

한국인 보다는 동족간의 사회적 교류가 증가하며 이러한 관계양상이 구직활동에도 이어

지는 인과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2. 취업상태 혼인이주여성의 월 평균 소득에 대한 다층모형 회귀분석

가. 기초모형

혼인이주여성의 월 평균 소득에 대한 완전무조건모형과 무조건모형의 2차 수준의 

분산값은 각각 0.015(표준오차 0.002)와 0.006(표준오차 0.001)을 나타냈고 두 값은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였다. 다층모형 회귀분석의 경우 ICC값은(2차수준 

분산)/(1차수준 분산 + 2차수준 분산)으로 계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분석의 ICC

값은 약 4.14%와 1.87%의 값을 나타냈다. 이는 취업상태 혼인이주여성의 월평균 

소득에 대한 지역 간 유의미한 편차가 존재하며, 개인수준의 변수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역 간 편차에 의해 소득수준의 차이의 4.14% 가, 통제한 상태에서는 

1.87%가 설명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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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모형 

<표 3>에 제시된 <연구모형 1>결과에 의하면 베트남 아내들은 조선족(중국) 아내보다 

평균적으로 다른 조건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더 낮은 월 평균 소득을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민족 집단들은 다른 조건들을 통제할 경우 조선족(중국) 아내

들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개인특성 중 연령은 소득과 정(+)적 영향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수준과 한국어 능력수준 그리고 건강수준이 높은 아내

일수록 더 높은 소득을 얻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국적 

취득여부는 다른 조건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는 월 평균 소득과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다소간 일반적인 인식과 부합하지 않는 결과이다. 현재로써는 그 명확한 

원인을 추적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결과를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혼인이주여성

들이 주로 취득하는 비자(F-2, F-5 비자)는 국내에서 취업을 도모하는데 별다른 제약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높은 소득수주의 여성일수록 자신의 본 국적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과 관련하여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혼인이주여성의 

본국에서의 근로경험은 국내에서의 임금수준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지만, 본국에서 

고숙련직종에 종사한 경험은 국내에서의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과 비 동거 상태의 혼인이주여성이 다른 요인들의 영향력이 통제된 상태에서 

동거상태인 혼인이주여성보다 더 높은 평균소득을 나타냈다. 이는 남편과 이혼 및 별거

하여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부과된 혼인이주여성이 더욱 적극적으로 경제적인 수입을 

모색하게 되는 결과로 해석된다. 또, 미취학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혼인이주여성의 

소득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활동 특성의 경우 혼인이주여성의 국내에서의 

사회활동은 그 대상과 관계없이 혼인이주여성이 더 높은 소득을 제공하는 직업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및 같은 민족 각각의 사회활동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소득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의 특성의 경우 인구밀

도는 월 평균 소득과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으나, 서울시 및 광역시 거주여부는 그 

반대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상당부분 해당 지역의 도시화 정도에 대한 

대응치로 사용된 거주지의 인구밀도가 통제된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민족 인구비중이 1~3%인 지역 거주여부도 월 평균 소득과 0.10 수준에서 정(+)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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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취업상태 혼인이주여성의 월 평균 소득에 대한 다층모형 회귀분석 결과

주: 1) †:p < 0.10, *:p < 0.05, **p < 0.01.
   2) 출신민족변수의 준거변수는 조선족(중국) 아내이며 거주지역 같은 민족 인구비중의 준거변수는 

거주지 같은 민족 인구비중 0~1%이다.

취업상태 혼인이주여성의 월평균 소득

<연구모형 1> <연구모형 2>

Coef.(S. E.) Coef.(S. E.)

상수 3.75** (0.06) 3.75** (0.06)
Level 1(개인수준) 
  한족(중국) 아내 0.02 (0.02) 0.03 (0.02)
  베트남인 아내 -0.15** (0.02) -0.15** (0.02)
  필리핀인 아내 -0.03 (0.02) -0.02 (0.02)
  연령 0.00** (0.00) 0.00** (0.00)
  교육년수(년) 0.02** (0.00) 0.02** (0.00)
  주관적 건강상태 0.05** (0.01) 0.05** (0.01)
  국내 거주기간(년) -0.00 (0.00) -0.00 (0.00)
  한국어 능력 0.02** (0.01) 0.02** (0.01)
  한국 국적취득 -0.04** (0.01) -0.04** (0.01)
  본국 근로경험여부 -0.00 (0.01) -0.00 (0.01)
  본국 고숙련직종 종사여부 0.05** (0.01) 0.05** (0.01)
  남편과 동거여부 -0.06** (0.02) -0.06** (0.01)
  남편 취업여부 0.04** (0.02) 0.04** (0.02)
  미취학 자녀수(명) -0.13** (0.01) -0.13** (0.01)
  국내거주 친정가족 수(명) 0.01 (0.01) 0.01 (0.01)
  한국인과의 사회활동 규모 0.02** (0.00) 0.02** (0.00)
  같은 민족인과의 사회활동 규모 0.02** (0.00) 0.02** (0.00)
  같은 민족 구직경로 -0.02† (0.01) -0.03* (0.01)
  같은 민족 구직경로 * 인구비중 5% 이상 0.19* (0.07)
Level 2(지역수준)
  서울 / 광역시 거주여부 -0.05** (0.02) -0.05** (0.02)
  거주지 인구밀도(명/km2) 0.03** (0.00) 0.03** (0.00)
  거주지 같은 민족 인구비중 1~3% 0.03† (0.02) 0.03† (0.02)
  거주지 같은 민족 인구비중 3~5% 0.02 (0.03) 0.02 (0.03)
  거주지 같은 민족 인구비중 5% 이상 0.05 (0.04) 0.01 (0.04)
Level 1 분산(개인수준) 0.33** (0.00) 0.33** (0.00)
Level 2 분산(지역수준) 0.00** (0.00) 0.00** (0.00)
X2 1,292.40** 1,299.05**

사례수 1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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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가 관심을 갖는 같은 민족을 통한 구직경로는 월 평균 소득과 부(-)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고 유의수준 0.10에서 유의하였다(p=0.098). 이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같은 민족을 통해 매개된 직업은 다른 경로보다 더 낮은 소득수준을 나타낸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결과는 이 연구의 <연구가설 2>와 부합하는 결과이다. <연구모형 2>

에서는 이 연구의 <연구가설 3>를 검증하고자 거주지역 같은 민족 인구비중 5% 이상 

변수와 같은 민족 구직경로 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투입결과, 상호작용 변수는 

유의수준 0.05에서 월평균 소득에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다(b=0.19, p=0.012). 또, 

상호작용항의 투입과 함께 전체 같은 민족을 통한 구직경로 유의수준이 0.05 수준으로 

낮아졌다(유의수준 0.098→0.040).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하자면, 전반적으로 같은 민족을 통한 구직활동은 다른 경로를 

통한 직업보다 낮은 임금수준의 직업을 매개한다. 그러나 같은 거주지역의 같은 민족 

인구비중이 5%를 상회하며 민족커뮤니티가 형성된 지역에서는 같은 민족을 통한 구직

활동이 오히려 소득측면에서 더 선호적인 조건의 직업을 매개하는 효과가 나타난다.4)

3. 취업상태 혼인이주여성의 고숙련직종 종사여부에 대한 다층모형 

로지스틱분석

가. 기초모형 

고숙련 직종 종사여부에 대한 다층모형 로지스틱분석의 완전무조건모형과 무조건

모형의 2차 수준 분산값은 0.211(표준오차 0.034)과 0.131(표준오차 0.032)을 나타냈

4) 거주지역의 민족구성의 구간을 구분함에 있어 구분기준이 분석결과의 양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론적으로는 거주지역의 인구비중만으로 민족커뮤니티 여부를 구분하거나 주변효과를 탐구할 
때 일정한 임계치를 구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따라서 연구자는 해당 사회 및 연구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구분설정을 판단해야한다. 이 연구는 구간구분을 다양한 방법으로 달리하여 해당
분석을 실행하였으며, 대체적으로 같은 민족인구 비중이 높고 자체적인 이주민 커뮤니티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진 일부 지역에서 집중적인 거주지역 같은 민족 인구비중과 구직경로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같은 민족 인구비중을 구간으로 구분하지 않고 연속변수(continuous 
variable)로 취급하여 같은 분석을 시행한 경우에도 연속변수 형태인 같은 민족 인구비중과 같은 
민족 구직경로간의 상호작용항은 혼인이주여성의 월 평균 소득에 유의미한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
었다. 아울러, 같은 민족 인구비중이 5% 이상인 지역의 같은 민족 인구비중은 7~10%였으며 모두 
선행연구들을 통해 민족커뮤니티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진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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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모두 0.01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또, Snijders와 Bosker(2011)의 방법대로 구한 

ICC값은 6.04%와 3.88%를 나타냈다. 

나. 연구모형 

먼저 <표 4>의 <연구모형 1>의 결과를 통해 출신민족별로 직업의 숙련도에 뚜렷한 

편차를 확인할 수 있다. 베트남 아내의 경우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조선족

(중국) 아내에 비해 고숙련 노동에 종사할 개연성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였다. 반면, 한족

(중국) 및 필리핀 아내들은 고숙련 노동에 종사하는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필리핀 아내들의 경우 로그-승산비가 2.41에 달했다. 이는 필리핀 아내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교육수준과 영어활용 능력에서의 우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특성을 살펴볼 경우 연령은 혼인이주여성의 직업의 숙련도 정도와 강한 부(-)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 혼인이주여성의 연령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이들이 높은 숙련도 

직업에 종사할 개연성이 약 7%가 하락하였다. 반면, 교육수준은 다른 조건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혼인이주여성이 국내에서 고숙련 직업을 얻는데 크게 기여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혼인이주여성의 교육수준이 한 단위 높아질수록 고숙련 노동에 종사 할 개연

성이 약 52% 증진되는 효과가 있었다. 또, 한국어 능력이 높고 한국국적을 취득한 여성이 

고숙련 노동에 해당하는 직업을 얻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국에서의 근무

경험의 경우 앞선 월 소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국에서의 단순 근무경험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본국에서 고숙련 직종에 종사한 경험은 국내에서도 고숙련 

근무에 대한 확률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국에서 고숙련 근무경험이 있는 

여성은 다른 조건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고숙련 직종에 종사할 

개연성이 2.7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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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취업상태 혼인이주여성의 고숙련직종 종사여부에 대한 다층모형 로지스틱 분석

주: 1) †:p < 0.10, *: p < 0.05, ** p < 0.01.
   2) 출신민족변수의 준거변수는 조선족(중국) 아내이며 거주지역 같은 민족 인구비중의 준거변수는 

거주지 같은 민족 인구비중 0~1%이다.

혼인이주여성의 가족특성 중 직업의 숙련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미취학 자녀수가 유일하였다. 다만, 미취학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혼인이주여성이 고숙련 

노동에 종사할 경향이 높아지는 이 연구의 결과는 그간 어린자녀의 여부가 혼인이주여성의 

주요한 노동활동 제약요인이라는 기존연구결과와 부합하지 않는다(박재규, 2013). 

취업상태 혼인이주여성의 고숙련직종 종사여부

<연구모형 1> <연구모형 2>

Coef.(S. E.) Odds-Ratio Coef.(S. E.) Odds-Ratio

상수 -7.38** (0.40) -7.38** (0.38)
Level 1(개인수준)
  한족(중국) 아내 0.34** (0.10) 1,40 0.34** (0.10) 1,40
  베트남인 아내 -0.72** (0.14) 0.49 -0.72** (0.14) 0.49
  필리핀인 아내 0.88** (0.10) 2.41 0.88** (0.10) 2.41
  연령 -0.07** (0.01) 0.93 -0.07** (0.01) 0.93
  교육년수(년) 0.42** (0.01) 1.52 0.42** (0.01) 1.52
  주관적 건강상태 0.01 (0.03) 1.01 0.01 (0.03) 1.01
  국내 거주기간(년) 0.03** (0.01) 1.03 0.03** (0.01) 1.03
  한국어 능력 0.27** (0.04) 1.32 0.28** (0.04) 1.32
  한국 국적취득 0.30** (0.08) 1.35 0.30** (0.08) 1.35
  본국 취업경험여부 0.05 (0.09) 1.05 0.05 (0.09) 1.05
  본국 고숙련직종 종사여부 1.00** (0.07) 2.71 1.00** (0.07) 2.71
  남편과 동거여부 0.18† (0.10) 1.19 0.18 (0.10) 1.19
  남편 취업여부 0.08 (0.05) 1.09 0.09** (0.05) 1.09
  미취학 자녀수(명) 0.25** (0.05) 1.28 0.25** (0.05) 1.29
  국내거주 친정가족 수(명) -0.05 (0.04) 0.95 -0.05 (0.04) 0.95
  한국인과의 사회활동 규모 0.15** (0.03) 1.16 0.15** (0.03) 1.16
  같은 민족인과의 사회활동 규모 0.13** (0.03) 1.14 0.13** (0.03) 1.14
  같은 민족 구직경로 -0.15† (0.08) 0.86 -0.15† (0.08) 0.86
  같은 민족 구직경로*인구비중 5% 이상 0.57 (0.65) 1.77
Level 2(지역수준)
  서울 / 광역시 거주여부 -0.12 (0.12) 0.89 -0.12 (0.12) 0.89
  거주지 인구밀도(명/km2) -0.00 (0.03) 1.00 -0.00 (0.03) 1.00
  거주지 같은 민족 인구비중 1~3% -0.40** (0.12) 0.68 -0.39** (0.12) 0.68
  거주지 같은 민족 인구비중 3~5% -0.25 (0.23) 0.78 -0.25 (0.23) 0.78
  거주지 같은 민족 인구비중 5% 이상 -0.45 (0.31) 0.64 -0.54 (0.34) 0.58
Level 2 분산(지역수준) 0.10**(0.03) 0.10**(0.03)
X2 2,654.07** 2,654.34**

사례수 1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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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역 인과관계(reverse causality)의 가능성과 동시에 이 연구가 경제활동에 

참가중인 여성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미취학자녀로 인해 노동활동의 

제약을 경험하는 여성들이 취업여부에 의해 이미 연구대상으로부터 제외된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활동의 경우 소득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인 및 같은 민족과의 활동 모두 혼인

이주여성이 고숙련 직업을 얻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의 

특성의 경우 대도시 거주여부, 거주지역의 인구밀도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

으나 거주지역의 같은 민족 인구비중이 1~3%인 지역 거주여부는 고숙련직종 종사여

부와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

같은 민족을 통해 직업을 구한 혼인이주여성들은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평균적으로 고숙련 직종에 근무할 개연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 결과는 유의

수준 0.10에서 유의하였다(p=0.074). 이러한 결과는 같은 민족을 통한 구직노력은 

고숙련 직업을 얻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경로에 비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

한다. 이 역시 <연구가설 2>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추가적으로, <연구가설 3>을 검증

하기 위해 <연구모형 2>에서는 거주지역 민족특성과 구직경로간의 상호작용항이 투입

되었다. 투입결과, 거주지역의 같은 민족 인구비중이 5% 이상인 지역에서 같은 민족을 

통해 직업을 얻은 경우 고숙련 직종에 종사할 개연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400). 다만, 상호작용항의 투입으로 인해 

같은 민족구직경로의 유의수준은 0.062로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Ⅴ. 맺음말

현대인들에게 직업의 의미는 단순한 생활수단의 확보보다 더 넓은 외연을 가지고 있다. 

직업은 현대사회에서 개인들의 다양한 삶의 기회들을 결정하는 가장 직접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국내 혼인이주여성에게도 직업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 국내 혼인이주여

성들이 한국사회에서 주변화 되지 않고, 주체적인 삶의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다양한 욕구와 특질들을 발현할 수 있는 적절한 직업 활동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사회에서 확인된바 정착 및 구직과정에서 이주민들은 자신의 동족 이주민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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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는 이주사회에서의 불확실성과 차별을 우회하기 위한 

하나의 이주민들의 정착전략인 것이다. 아울러, 거주지역의 민족구성은 이러한 이주

민간의 네트워크의 질적 및 양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거주지역의 같은 민족 인구비중에 따라 동족 이주민 사이의 관계망의 규모와 효과가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을 종합하여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에 답을 구하는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거주지역의 같은 민족 인구비중의 증가가 혼인이주여성이 구직활동 과정에서 

같은 민족을 활용하는 경향을 강화시키는가? 구직과정에서 같은 민족을 활용한 국내의 

혼인이주여성의 구직성과는 어떠한가? 그리고 국내의 노동시장에서 같은 민족을 구직과

정에서 활용하는 효과가 해당 지역의 민족구성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을까?

해당 연구 질문을 탐구함에 있어 이 연구는 거주지역의 같은 민족 인구비중의 증가가 

구직과정에서 같은 민족을 활용할 확률을 증대시키고, 같은 민족을 통해 매개된 직업은 

낮은 임금수준 및 숙련수준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또, 거주지역의 

같은 민족 인구비중이 높은 일부 지역에서는 같은 민족을 활용하는 구직노력의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거주지역의 같은 민족의 인구비중이 증가할수록 혼인이주여성이 구직과정에서 

같은 민족을 활용할 확률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주변효과는 거주지역의 인구비중이 일정

수준을 상회하며 민족커뮤니티의 형성이 동반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같은 민족을 통해 매개된 직업의 경우 기타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다른 경로를 통해 매개된 직업에 비해 낮은 임금수준과 숙련도를 특성으로 하는 직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주민들이 현재 국내 노동시장에서 점유하는 지위를 

고려할 때, 이들이 좋은 직업을 매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같은 민족의 인구비중이 높고 민족커뮤니티가 형성된 일부 지역

에서는 직업의 임금수준 측면에서 같은 민족을 통한 구직활동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

났다. 직업의 숙련도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같은 민족인구의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같은 민족을 통한 구직활동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해당 지역 내에서 

일부 혼인이주여성들은 같은 민족인의 소개로 동족인을 상대로 하는 영세자영업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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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 혼인이주여성이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같은 

민족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내에 피고용 되는 것이 이들의 인적자본에 비해 더 선호적인 

근무조건을 제공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울러, 민족커뮤니티 내에서 민족인들 

간의 상호네트워크가 증진되는 과정에서 직업과 관련된 정보 및 기회에 대한 접근성이 

증가하여 혼인이주여성이 더 선호적인 직업을 취득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몇 가지 중요한 학술적, 사회적,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먼저 혼인

이주여성의 인적자본수준에 따라 이들의 국내에서의 취업전략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다는 사실은 혼인이주여성의 교육, 근무경험, 보유기술과 같은 인적자본 특성과 직업에 

대한 기대수준을 고려한 차별적인 지원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

한다(장서영 등, 2009, pp.285-292). 예를 들어, 김영혜 등(2011, pp.63-197)의 연구

보고서가 제시하는 것처럼 혼인이주여성이 갖는 독특한 인적, 문화적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른바 결혼이민자의 적합 직종들 개발하는 것도 혼인이주여성의 특수성이 

반영된 하나의 취업지원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같은 민족 간 인적관계를 통한 취업전략이 국내 노동시장에서 혼인이주여성

들에게 소득과 숙련도 측면에서 모두 다른 경로에 비해 비선호적인 결과를 나타낸다는 

사실은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공식적 차원의 취업지원 정책과 지원이 확충되어야 

할 필요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혼인이주여성의 지역적 기반과 및 인적

상호작용을 아우를 수 있는 지자체의 역할 확대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한다. 동시에 

장서영 등(2009, pp.29-31)의 연구보고서는 절반에 가까운 국내의 혼인이주여성이 이들

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취업상담 및 직업훈련, 직장알선 프로그램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

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되는 취업지원에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모 및 인식제고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된다. 

추가적으로, 국내의 이주민들의 자체적인 커뮤니티의 저변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 연구의 결과는 한국사회에서도 이러한 지역에서 형성된 동족 

이주민 간의 인적관계망이 이들의 정착을 돕는 유용한 자원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시사

하며 동시에 이 지역들이 이주민들과 동시에 인근에 거주하는 정주민들에게 양방향

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학술 및 정책적 논의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일환에서 혼인이주여성 및 이주민들이 밀집된 형태로 거주하는 지역이 

이들의 원활한 정착과정에 기여하는 동시에 서구 이주사회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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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거주민들이 주류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게토(ghetto)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과 프로그램들이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국내의 일부 외국인 밀집거주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거나 

이주민들의 집중 유입으로 통해 형성된 지역적 특색을 문화체험 마을로 육성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세훈 등, 2009, p.183)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몇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먼저, 더 

구체적인 직업정보가 가용하였다면 혼인이주여성의 구직성과와 그 결정요인에 대한 더 

면밀한 탐구가 가능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대도시지역의 경우 혼인이주여성들의 실질

적인 생활반경이 행정구역단위를 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혼인이주여성의 거주

지역 뿐만 아니라 근무지역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었다면 더 다양한 연구시도가 가능했

을 것이다. 또, 이 연구는 시･군･구 단위의 지역들의 여러 집합적 특성들을 포착 할 수 

있는 자료들의 한계로 인해 거주지역의 다양한 사회･경제･문화적 특성들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더 면밀한 거주지역 민족구성의 효과를 탐색하는데 제한점을 갖는다.

추가적으로 거주지역의 주변효과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봉착하게 되는 진정한 인과

효과(true casual effect)의 추론문제도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주변효과를 탐색하는 

문헌들이 공통적으로 봉착하는 어려움은 발생하는 각 주변효과가 거주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유한 인과적 효과인지 아니면 해당 지역에 특정한 특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경향으로 인해 나타나는 선별성(selectivity)의 문제인

지를 면밀히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

기는 어렵겠지만, 향후 가용한 종단적인 자료가 제공된다면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약점을 상당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지원은 현재 한양대학교에서 사회학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인구학 및 국내 
다문화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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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ghborhood Ethnic Composition and Job 
Search Path as Determinants of Earning and 
High Skill Job Employment among Employed 

Marriage Immigrant Wives in South Korea

Lee, Jiwon 
(Hanyang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the determinants of employed immigrant wives’ earning and 

high skill  job employment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effect of residential 

co-ethnic composition and job search through co-ethnics. Using data from the 2009

National Multi-cultural Family Survey, employed marriage immigrant wives from 

China (Han, Korean-Chinese), Vietnam and Philippine were selected as study 

samples and compositions of each ethnic group in 251 sig/gun/gu districts 

nationwide were derived. Having implemented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on 

co-ethnic job search and high skill job employment and multi-level regression on

average monthly wage, this study finds that residing in a co-ethnic concentrated area

was associated with higher probability of searching for job through co-ethnics. 

Moreover, jobs attained through co-ethnics were associated with lower earning and 

skill level, controlling for other variables. However, in co-ethnic concentrated areas,

job searching through co-ethnics had positive impact on the earning level of job. 

These findings imply that with substantial spatial accumulation of immigrants, social

networks formed among these immigrant groups can act as an important resource

for adaptation.

Keywords: Marriage Immigrant Wives, Marriage Immigrant Wives' Job, Ethnic Community,
Ethnic Social Capital, Job Search


